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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2021년 한국교회,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한국교회탐구센터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9년부터 3년째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목회자 성범죄’, ‘전광훈 현상’, ‘동성애’, ‘명성교
회’, ‘신천지’가 5대 이슈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사 범죄’가 4
대 이슈였다.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의 한국 교회 4대 이슈를 분석했는데, 그 중 ‘코로나 집단감
염’과 ‘방역 수칙 위반’ 2개가 이슈로 선정된 것을 보면 2020년에 이어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 범죄(성범죄)’도 이슈로 꼽혔는데 이 이슈는 3년째 빠지지 않고 
올라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슈였다.  

하지만 2021년에 기독교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온갖 비난을 받게 한 가장 큰 이슈는 2
건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다. 한 사건은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불리웠고, 또 다른 사건
은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리웠는데 이 두 사건은 교회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 기독
교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2021년 최악의 이슈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126호에서는 2022년 새해 첫번째 주제로 지난 한해를 결산한하는 의
미에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21년 한국교회 4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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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21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
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11월(12개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카페, 네이버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1,256,518건(중복 포함) 
                            (기독교 221,863건, 교회 731,158건, 목사 303,497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자료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8. 자료 수집 : 주)골든플래닛(TousFlux)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본문 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 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 
                면 부정 글로 분류함.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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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장 큰 단일 이슈 : 입양아 학대 
‣ 2021년 한 해의 가장 큰 단일 이슈는 ‘입양아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입양아 관련 이슈는 2019년과 2020
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베이비박스 관련 이슈였지 입양아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벌어진 두 사건 모두 기독교인 양부모가 어린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사망하도록 만든 사건으
로 잔인성뿐만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양부모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고, 한국 사
회에서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었다.  

‣ 1월 월간 버즈량은 131,956건으로 가장 높은 월별 버즈량을 기록하였는데,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안산Y
교회 미성년자 착취 사건, IM선교회 집단감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및 검사 비협조 등 주요 사건이 몰리
면서 버즈량이 증가했다. 특히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48,931건)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버즈량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 7월 월별 버즈량은 평균에 가까운 99,075건이었으나 또 다른 입양아인 허민영 학대 사망 사건이 47,902
건으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버즈량을 기록했다. 이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단일 이슈로는 두 번째
로 높은 버즈량이었다. 

목회자 범죄 
‣ 목회자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2019년 이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유일한 이
슈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집단감염 
‣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작년에는 집단감염이 주로 교회에
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기독교 관련 기관(IM선교회, BTJ열방센터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집단감염은 2월 이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감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여 각 
교회에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학교, 실내 체육시
설, 목욕탕,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단의 온라인 활동 
‣ 4월 ‘세계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 개최’ 버즈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슈는 구원파 계열인 박
옥수가 개최한 행사였다. 이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올리고 퍼날랐는데, 2019년에 ‘신
천지’가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체 버즈량에서 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한 것과 연관시켜 보
면 이단 종파가 온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 
‣ 3월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독교계의 지지’는 언급량은 많지 않지만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의 
연대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슈였다. 

2021년 한국 교회,  
입양아 학대 등 다양한 이슈가 온라인 여론 주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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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년

1월 
'21년

2월 3월 4월 5월

104,335101,359103,714
94,778

131,956126,625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상반기 주요 이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7,973
96,71898,80499,07598,897

92,284

(단위 : 건)

[그림] 2021년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하반기 주요 이슈) (단위 : 건)

12월  
✓지역 교회발 코로나 
집단감염(31,640건) 

✓ 성탄맞이 헌혈 기부 및 
봉사활동(11,113건)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석방(733건)

4월  
✓ 세계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 
개최(20,654건) 

✓ 목사와 신천지 신도 
4,500인 명단 유포(1,667건) 

✓ BTJ열방센터의 공식  
사과문 발표(402건)

2월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의 
정직 처분(630건) 

✓ 목사의 “백신맞으면 사망” 
선전물 유포(341건) 

✓ 여의도순복음교회 
“안티코로나카드” 논란(183건)

1월 
✓ 기독교 가정 입양아(정인이) 폭행 사망 사건(48,931건) 
✓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성, 노동력) 사건(5,874건) 
✓ IM선교 단체합숙으로 코로나 집단감염(3,397건) 
✓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및 검사 비협조(1,836건)

3월  
✓ 종교계, 미얀마 민주화 항쟁 지지(358건) 
✓미얀마 시위 격화에 선교사 사역 중단(355건)

5월  
✓ 한국갤럽의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모두 
‘종교의 영향력 감소’ 관련 보도 발표(7,919건) 

✓ 양주시 고기집에서 고객으로 온 목사 모녀 
갑질 사건(2,229건)

6월  
✓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가학 행위 사건 판결 (1,378건) 

✓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건립(323건)

8월  
✓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관련 반발(3,068건) 

✓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샘물교회 피랍’ 사건 재조명(474건)

10월 
✓ 윤석열의 주술 논란 및 예배 참석 
(1,576건) 

✓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반기독교적 
 내용 논란(1,321건)

7월  
✓ 기독교 가정 입양아(허민영) 
학대 사망 사건(47,902건) 

✓ BTJ열방센터 동선 은폐 
공무원 적발(174건)

9월  
✓ 교단 총회의 ‘성도 감소/교회 증가’  
관련 보도(27,771건) 

✓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18,471건) 

✓ 기독교인의 교인 상대 200억대 
사기 사건(6,772건) 

✓ 목사의 6년간 초등생 상습 
성추행 사건(5,516건)

11월  
✓ 대선후보들의 표심잡기 목적 
교회 방문(43,566건) 

✓ 천안 백신 미접종자 교인 241명 
집단감염(1,727건) 

✓ ‘성범죄 목회자 퇴출 요구’관련 
보도 증가(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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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1 코로나 집단감염 14%

2 목회자 범죄 11%

3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10%

4 입양아 학대 3%

코로나 
집단 
감염

방역 
수칙 
위반

목회자 
범죄

입양아 
학대

1

1316

47

채널별 이슈 분포 분석

뉴스(네이버) 카페(네이버, 다음) 블로그(네이버)

코로나 
집단 
감염

목회자 
범죄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1456

코로나 
집단 
감염

목회자 
범죄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3

141515

✓ 전체 통계량은 코로나 집단감염(170,368건) > 목회자 범죄(131,734건) > 방역수칙 위반(119,808건) > 입양아 학대(36,809건) 순 
*각 채널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이슈로 검색한 수치이며, 중복제거하지 않음(이슈 간 겹치는 데이터 있을 수 있음) 
**주요이슈 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단어 즉 예배, 성경, 나눔 등은 여기서 제외시켰음.

✓ 채널별로 전체 게시글 중 비중이 큰 이슈를 각각 도출 후, 종합 주요 이슈 도출 진행

4대 이슈

(단위 : %)(단위 : %)(단위 : %)

4대 이슈 도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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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기독교 가정 내 입양아 학대 및 사망 사건이 크게 두 차례 발생했다. 특히 1월 ‘정인이 학대 사
망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의 정도가 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끔찍했던 점 △양부모가 모두 목
회자 자녀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점 △양부모의 가족과 교회 관련자들이 가해 양부모를 선처해 달
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7월에는 일명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허민영 사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인으로 알려져 기독교인 입양 가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심화되었다.

12월 
'20년

1월 
'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7882,7252,7482,8312,6502,5852,8693,0743,182
2,669

5,661

3,027

[그림] 입양아 학대 사건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경찰서 앞 규탄 시위

입양아(허민영) 학대 사망 사건

  [입양아 학대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수많은 아동 학대 중에도 정인이는 어려도 너무 어리고... 

9개월 동안 힘들었을 아이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온갖 악행 다 해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나요? 

현생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정인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어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도 모른 채 죽었으니 천국 못 가는 건가요?”

(단위 : 건)

주요 4대 이슈Ⅰ- 입양아 학대 사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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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성, 노동력) 사건을 비롯해, 3월 목사가 연루된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 
6월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및 가학 행위 사건 판결 등 목회자가 미성년자 및 20대 여성 교인을 대상으
로 한 성폭력, 착취, 사기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목회
자 퇴출 요구’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목사의 성범죄는 관계적 힘의 우위에 선 목사가 그 힘을 이용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리고 젊은 여성을 대
상으로 사실상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와 질타를 받았다. 
목사의 성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목사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기독교의 문제라고 비난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부 목회자가 백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
사의 석방 및 기소 관련 보도도 많았다. 

◎ 주요 4대 이슈 Ⅱ – 목회자 범죄

12월 
'20년

1월 
'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248

9,499
10,54210,56110,0499,7999,4599,631

11,277
10,482

15,049
14,138

[그림] 목회자 범죄

전광훈 목사 석방

안산Y교회 미성년자 착취

목사 연루 기아차 취업사기 목사의 여고생 신도 성폭행 
가학 행위 사건 판결

전광훈 목사 기소

  [목회자 범죄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순진한 아이들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교회 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도 아닌 인간이 온갖 착취를 다하고” 

“목사의 꾸준한 범죄, 이 정도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

“성범죄 목회자 퇴출 요구” 
관련 보도 증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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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상주 BTJ열방센터, 지역 교회 등이 방역위법행위를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에는 교회에서 단순히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였으나, 2021
년에는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  
방역수칙 위반은 확진 사실, 확진자 동선 등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예배와 관련된 당국
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단
순 집단감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집단감염에는 더 큰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및 개천절 집회
를 진행하여 코로나 확산 원인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2021년 05월의 부정 비율의 감소는 전광훈 옹호 게시글이 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기인한다.

◎ 주요 4대 이슈 Ⅲ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12월 
'20년

1월 
'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840

7,9378,513

11,422

9,499
7,6767,522

8,5049,0679,443

17,438

12,947

[그림] 방역수칙 위반

지역 교회 집단예배 강행 

상주 BTJ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검사 비협조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하고 대면에배 강행

  [방역수칙 위반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교회 강제 명령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단인거 같네요. 

아이들 데리고 재롱잔치까지 했다는데...교회를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 

“하나님이 아무렴 이런 전염병으로 신앙을 판단하시진 않으실텐데… 

어찌 저런 현혹하는 말들로 예배를 종용하는지...”

목사의 코로나 확진 
교인 동선 고의적 은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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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지역 교회발 집단감염, 2021년 1월 IM선교회/BTJ열방센터 집단감염, 8월 교회발 n차 감
염 확산, 11월 천안교회 백신 미접종자 집단 감염 등 2021년에도 지역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교회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교회
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여론이 많았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그 후에도 교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
염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2020년 1월 일반 국민의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에는 21%로 1년 사이에 
무려 11%p가 감소했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넘버스 82호 참조할 것)

◎ 주요 4대 이슈 Ⅳ – 코로나 집단감염  

12월 
'20년

1월 
'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9798,465
10,201

13,41811,894
9,004

11,644
14,771

11,567
14,383

29,282
31,431

[그림] 코로나 집단감염

지역교회발 
집단감염

IM선교회/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BTJ열방센터 
사과문 발표

  [코로나 집단감염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최근 확진자가 교회발이 많네요. 너무 화납니다, 교회발!” 

“ㅇㅇ교회는 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가 없나요?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지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은 믿으면서 예배는 

 꼭 대면예배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교회발 n차 
감염 확산

(단위 : 건)

천안 교회 
백신 미접종자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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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1년 3년 연속 주요 이슈는 목회자 범죄가 유일했는데,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2021
년이 목회자 범죄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목회자 성범죄는 젊은 여성, 여학생 및 아동 등 교회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사회적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2020년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주요 이슈였다면, 2021년에는 성범죄가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았다. 
1월 안산Y교회의 목사 부부가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는데, 목사는 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20년 
이상 성착취를 한 것은 물론 그 행위를 동영상을 촬영했고, 돈을 벌어오게 해서 노동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
라 일정 금액 이상 헌금하지 못하면 서로를 때리거나 얼굴에 똥을 바르게 하는 등의 행각을 저질렀다. 
6월에는 여고생을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믿
기 힘든 사건도 일어났다.  
2019년과 2020년과 2년 연속 이슈는 신천지와 전광훈 목사였다. 신천지는 2019년에는 포교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이슈화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기독
교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에는 반 문재인의 기수라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슈가 되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 
집단 확산 집회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비난을 크게 받았다.  
2020년과 2021년의 동일 이슈는 집단감염이었는데, 교회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비판 여론이 지속되었다. 
[표] 2019년 ~ 2021년 주요 이슈 비교 분석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2019년

신천지 10%
동성애 3%
전광훈 목사 2%
명성교회 세습 1%
목회자 범죄 1%

2020년

코로나19 확산 21%
신천지 6%
전광훈 목사 6%
목회자 범죄 4%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14%
목회자 범죄 11%
방역수칙 위반 10%
입양아 학대 3%

3년 연속 이슈, 목회자 범죄 
- 최근 3년간 2021년 언급량 가장 많아!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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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집단 감염’(17만 건)이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은 2020년에는 압도적 이슈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집단 감염’ 외에도 다양한 이
슈가 제기되었다. 특히 목회자 범죄(성폭력 등)가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단순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넘어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
났다는 점에서 2020년과 차이가 있다. 

[그림] 이슈별 본문 수

코로나 집단감염

목회자 범죄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36,809

119,808

131,734

170,368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조회수 분석에서는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이 본문 1건 당 조
회수 233건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단순 집단감염 보다는 교회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
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관심 높아!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그림] 관심도(조회 수/본문 수) 

목회자 
강력범죄

코로나 
집단감염

입양아 
학대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

233

63
39

18

코로나 목회자 
강력범죄

전광훈 신천지

357347

165154

(단위 : 건)

(단위 : 건)(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코로나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범죄 6,642

32,336

43,021

185,113

2021년

한국교회 온라인 여론 상 가장 큰 이슈, ‘코로나 집단 감염’!05

2020년

2021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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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본문수 대비 댓글수 분석에서는 ‘입양아 학대’가 본문 1건당 댓글수 7.5건
으로 나머지 이슈에 비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입양아 학대’ 사건은 단순 버즈량은 가장 낮았으나 참여도에서 1위, 관심도에서 2위를 차지하여 2021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그림] 참여도(댓글 수/본문 수)

코로나 
집단감염

방역수칙 
위반

목회자 
강력범죄

입양아 
학대

7.5

1.71.20.9

목회자 
강력범죄

코로나 신천지 전광훈

7.97.3

5.5

3.7

(단위 : 건)(단위 : 건)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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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와 달리 두 가정은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했다는 점은 칭찬받을만 하다. 또한 두 
자녀 입양이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도 
있다. 정인이 양부모는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서 정인이를 입양했으며, 민영이 양부
모는 부부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
영이가 안쓰러워서 입양했다고 진술하였다.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결정한 양부모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 
입양 때 그들의 선한 마음은 가짜일까? 남들에게 보
이기 위한 위선적 행동일까? 반려견이 귀여워서 입
양했다가 싫증이 나거나 버거우면 파양하는 것처럼 
선한 마음이 변질된 것일까? 한 보도에 따르면 정인
이 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주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
는데,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라고 먼저 알리는 행동
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 ‘자랑’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욕망 가운데서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노력은 하지 않
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다는 데서 인간의 이중적 모
습이 나타난다. 종교적 행위, 선한 행위가 오히려 욕
망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신 속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하는 자기 성찰이 그리스
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되고자 한다면, 이는 기도할 때에 큰길 모퉁이에
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금식할 때에 일
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는 사람들처럼 되기 쉽다. 인
간의 자기 이중성을 발견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 이 지점이 코
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공적역할의 출
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95호(2021. 5. 14), 14쪽 
2)나무위키, ‘입양’(https://namu.wiki/w/%EC%9E%85%EC%96%91) 
3)그것이 알고 싶다 비하인드, ‘정인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n67jYELIp_g)

2020년 한국 교회 온라인 여론은 코로나로부터 시
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었다면, 2021년에는 코로
나가 여전히 큰 이슈였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외의 이슈로 다양해졌다. 그 가운데 대중의 관심
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것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월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
영 등을 통해 전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양부모가 생후 16개
월 아이를 학대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숨
을 거둔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사망 폭행 이
전에도 잦은 학대가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총 8가지
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
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2019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인 2021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당시 2세였던 여아(허민영)가 자신의 양
부에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여러 차례 구
타당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어 의식불명으
로 병원에 실려 왔다. 아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2021년 7월 11일에 2세의 어린 나이
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아이의 죽음을 아동 
학대의 결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에 의한 가족 관계를 중시
하므로 입양을 꺼리는 문화이다. 국내 입양보다 해
외 입양이 더 많았는데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아
가 더 많아져 2019년 현재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었다. 입양하는 경우도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사람들이다.  

그러면 앞의 두 가정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정인이 
가정에는 이미 친딸이 있었고, 허민영 가정에는 친자
녀가 4명이나 있었다. 우리나라 입양 가정의 일반적 

https://namu.wiki/w/%EC%9E%85%EC%96%91
https://www.youtube.com/watch%5C?v=n67jYELIp_g

